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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current nutrition education and effective plans for nutrition teachers in schools. Data were collected by a face-to-face questionnaire. Surveyed schools wer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t percentages of 32.4%, 35.1%, and 32.4%, respectively. Percentage of nutrition education was above 90%, whereas off-line education was very uncommon in middle (8.3%) and high schools (27.3%) compared with elementary schools (63.6%), (p<0.05). Satisfaction of nutrition education was also very low in middle (7.7%) and high schools (8.3%) when compared with elementary schools (41.7%), (p<0.05). The main reason for this was due to ‘work overload of mealing service (44.4%)’ and ‘insufficient time of students (25.9%)’. Effective education plans were as follows: beginning of education and education scale were ‘elementary school (67.6%)’ and ‘below 20 people (81.1%)’, and the most preferred counterplan was ‘development of diverse education programs (4.81 score)’ > ‘systematic education process (4.76 score)’ > ‘professional nutrition education (4.51 score)’. Most important duty was ‘nutrition education and consultation (51.4%)’, although it achieved the lowest satisfaction at a score of 2.46. Overall analysis, demand and awareness of nutrition teachers for nutrition education were very high. Therefore, an institutional strategy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s are required by setting up curriculum subjects and developing diverse education programs for systematic nutri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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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우리나라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급격히 발전해 온 대표적인 국가로서, 과거의 여성들은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일하면서 가족들의 식생활을 주로 전담하던 역할이었던 반면, 현재는 여성들의 전업주부 역할이 점점 감소되고, 사회적인 경제활동인구로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Greenstein TN 1996; Sim MO 2003; Kim HR et al 2008). 이러한 이유로 과거 각 가정에서 전업주부 여성들이 실시하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균형 있는 식단의 공급, 결식의 해결, 건전한 식습관 형성 등과 같은 올바른 식생활 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 가정 중심의 영양교육이 현재는 학교를 기본으로 한 사회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학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하나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기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들의 식행동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아침결식과 같은 불규칙한 식사와 단순 당, 지방함량 비율이 높은 과도한 열량의 간식섭취, 맛을 위주로 한 식품의 선택적 섭취, 과도한 체중감소를 위한 단식 또는 결식의 습관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Choi SK et al 2008; Na SY et al 2010). 어린이 및 청소년기의 잘못된 식습관은 성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Park BY 2012), 잘못된 식습관을 통한 영양과잉이나 영양부족은 현대인들에게 암, 고혈압,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률을 높이고 있어(Malik VS et al 2010; de Koning L et al 2012; Tavares LF et al 2012) 건강한 국가의 형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 11,520개교에서는 100% 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Ministry of Education 2013) 학생들의 영양교육 및 건강한 급식의 제공을 위해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양교사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전 학교의 학교급식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급식 및 영양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영양사는 교사가 아닌 단순한 급식직원의 하나로만 인식되어 오던 문제점과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어려워진 현실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Noh MA et al 2009; Chin JH et al 2012).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3년 초ㆍ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령의 개정을 통해 영양교사(1급 및 2급)제도가 법적으로 공포되었으며, 이후 2007년 3월부터는 급식제공의 역할뿐만 아니라, 영양교육을 구체화시킬 목적으로 영양교사들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실제 배치하기 시작하였다(Kwon BA & Kwon SH 2011;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영양교사제도는 영양교육의 시급한 필요성과 체계적인 학교급식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영양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영양교육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실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며, 영양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영양교육은 초등학교의 경우 실과과목 중 일부 내용으로 대체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중ㆍ고등학교에서는 기술, 가정, 체육과목에 일부 편재되어 교육되고 있어(Hwang SY 2008), 영양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제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 체계 또한 매우 소극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인 영양교육의 실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영양교사의 주요 업무들을 살펴보면 첫째,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둘째,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셋째, 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넷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및 감독, 마지막으로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행정 및 제반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이들 업무 중 선행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학교 영양교사들의 주요한 업무는 과거 영양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급식에 관련된 업무가 주요한 업무로 여전히 여겨지고 있으며, 영양교사제도의 법적 마련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한 업무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h EN & Kim CK 1998; Yoon HS & Lee KH 2001; Park JA & Chang KJ 2004; Jung KA 2012; Park ES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 일부지역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재직학교에 따른 영양교육의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효과적인 영양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현 시점의 영양교육 실태파악과 더불어 영양교사제도의 주요 목적이자 영양교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영양교육의 현실적인 적용을 위한 여건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 대상은 2014년 경기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가한 연수대상자들로 총 41명이었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영양교사들이었으며, 조사 기간은 2014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경기 일부지역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현황 및 효과적인 영양교육 방안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항목은 영양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Lee KE 2009; Chae GS 2012; Kim EM 2012)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한 다음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설문지 분석은 응답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한 후 37부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일반사항은 재직학교, 급식횟수, 급식학생 수, 급식장소, 연령대 및 근무기간에 대하여 각 1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영양교육현황은 현재 영양교육의 실시 유무와 영양교육 방법(직접 혹은 간접 영양교육)으로 각 1문항씩, 직접 영양교육 관련 3문항(교육 시간, 교육 적용시기, 교육 장소), 영양교육 내용 중 자주 실시하는 교육 내용에 관해 1문항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양교육을 포함한 직무만족도 관련은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족한 이유에 관해 각 1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직무만족도(식단 작성 및 메뉴개발, 식품위생 및 안전, 영양교육 및 상담, 조리과정의 관리 및 감독, 그 밖의 행정 및 학교급식에 관한 제반업무) 관련 문항으로는 가장 중요한 업무의 종류, 가장 시간적인 소비가 많은 업무, 각 업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각 1문항씩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영양교육 요구도 관련 문항으로는 영양교육 요구의 유무, 관심도가 높은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해 각 1문항씩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효과적인 영양교육 방안 관련 문항으로는 효과적인 영양교육 인자들로 영양교육의 시작 시기, 영양교육의 인원 규모, 최소 영양교육 시간, 식습관 형성에 가장 영향은 주는 사람에 관해 각 1문항씩과 효과적인 영양교육 방안에 대해 7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 처리
          본 연구 결과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WIN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사항, 영양교육 현황, 영양교육 만족도, 학생들의 영양교육 요구도, 효과적인 영양교육 영향인자 및 직무인식도에 관한 결과는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한 후 교차분석(χ2-test)을 실시한 다음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가장 자주 실시하는 영양교육 내용은 다중응답으로 분석하였다. 효과적인 영양교육 방안(1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2점: 필요하지 않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필요하다.; 5점: 매우 필요하다.)과 직무만족도(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점: 만족하지 않는다.; 3점: 그저 그렇다.; 4점: 만족한다.; 5점: 매우 만족한다.)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룹들 간의 차이검증은 일원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다음 Duncan의 사후검정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비교ㆍ분석하였다. 일반 사항, 영양교육 관련 인자들 및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성 분석은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p<0.05 수준에서 비교 및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 사항
        연구 대상자의 재직학교는 초등학교 12명(32.4%), 중학교 13명(35.1%), 고등학교 12명(32.4%)의 결과를 나타냈다(Table 1). 급식횟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약 90% 이상이 하루에 한 번인 반면, 고등학교는 두 번(33.3%) 또는 세 번(58.3%)이었다(p<0.001). 급식장소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배식이 66.7 %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식당(53.8%)과 교실배식(30.8 %)을, 고등학교는 100% 식당배식을 실시하고 있었다(p<0.01). 급식학생 수는 재직학교에 관계없이 500에서 1,000명이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2
            

          
          
            	Number of providing meal
            	Once
            	12(100.0)
            	12(92.3)
            	1(　8.3)
            	25( 67.6)
            	28.852***
          

          
            	Twice
            	0(　0.0)
            	0( 0.0)
            	4( 33.3)
            	4( 10.8)
          

          
            	Three times
            	0(　0.0)
            	1( 7.7)
            	7( 58.3)
            	8( 21.6)
          

          
            	Number of students
            	<500
            	1(　8.3)
            	2(15.4)
            	2( 16.7)
            	5( 13.5)
            	 1.619
          

          
            	500∼1,000
            	8( 66.7)
            	9(69.2)
            	6( 50.0)
            	23( 62.2)
          

          
            	>1,000
            	3( 25.0)
            	2(15.4)
            	4( 33.3)
            	9( 24.3)
          

          
            	Place for providing meal
            	Cafeteria
            	2( 16.7)
            	7(53.8)
            	12(100.0)
            	21( 56.8)
            	17.540**
          

          
            	Classroom
            	8( 66.7)
            	4(30.8)
            	0(　0.0)
            	12( 32.4)
          

          
            	Cafeteria and classroom
            	2( 16.7)
            	2(15.4)
            	0(　0.0)
            	4( 10.8)
          

          
            	Age
            	≤Thirties
            	8( 66.7)
            	9(69.2)
            	5( 41.6)
            	22( 59.5)
            	 2.350
          

          
            	≥Forties
            	4( 33.3)
            	4(30.8)
            	7( 58.4)
            	15( 40.5)
          

          
            	Working service
(years)
            	<5
            	4( 33.3)
            	6(46.2)
            	4( 33.3)
            	14( 37.8)
            	 1.612
          

          
            	5∼10
            	3( 25.0)
            	1( 7.7)
            	2( 16.7)
            	6( 16.2)
          

          
            	>10
            	5( 41.7)
            	6(46.2)
            	6( 50.0)
            	17( 45.9)
          

          
            	Total
            	12( 32.4)
            	13(35.1)
            	12( 32.4)
            	37(100.0)
            	
          

        

        
          
            **p<0.01
          

          
            ***p<0.001
          

        

        

      

      
        2. 영양교육 현황
        영양교육 현황으로 영양교육 유무는 재직학교에 관계없이 약 90% 이상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영양교육 방법은 초등학교의 경우 직접 교육방법이 63.6%인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91.7%와 72.7%가 간접 교육방법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었다(p<0.05) (Table 2). 영양교육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도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은 대부분이 간접교육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직접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빈도가 매우 낮거나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되어(Kim CI et al 2006; Park YH et al 2006; Min SJ 2010),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Choi MK et al 2010a),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이 주된 영양교육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영양교육은 주로 간접 영양교육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Current state of nutrition education N(%)
          
          

        

        
          
            
              	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2
            

          
          
            	Nutrition education
            	Yes
            	11( 91.7)
            	12( 92.3)
            	11( 91.7)
            	34( 91.9)
            	 0.005
          

          
            	No
            	1(　8.3)
            	1(　7.7)
            	1(　8.3)
            	 3(　8.1)
          

          
            	Total
            	12(100.0)
            	13(100.0)
            	12(100.0)
            	37(100.0)
            	
          

          
            	Educational method
            	Off-line education (face to face)
            	7( 63.6)
            	1(　8.3)
            	3( 27.3)
            	11( 32.4)
            	 8.212*
          

          
            	On-line education (homepage etc.)
            	4( 36.4)
            	11( 91.7)
            	8( 72.7)
            	23( 67.6)
          

          
            	Total
            	11(100.0)
            	12(100.0)
            	11(100.0)
            	34(100.0)
            	
          

          
            	Off-line
            	Time of education
            	≤12 hours
            	1( 14.3)
            	1(100.0)
            	1( 33.3)
            	 3( 27.3)
            	 3.317
          

          
            	>12 hours
            	6( 85.7)
            	0(　0.0)
            	2( 66.7)
            	 8( 72.7)
          

          
            	Application time
            	Time for special activity
            	5( 71.4)
            	0(　0.0)
            	3(100.0)
            	 8( 72.7)
            	 3.798
          

          
            	Others
            	2( 28.6)
            	1(100.0)
            	0(　0.0)
            	 3( 27.3)
          

          
            	Place
            	Classroom
            	7(100.0)
            	0(　0.0)
            	0(　0.0)
            	 7( 63.6)
            	11.000**
          

          
            	Others
            	0(　0.0)
            	1(100.0)
            	3(100.0)
            	 4( 36.4)
          

          
            	Total
            	7(100.0)
            	1(100.0)
            	3(100.0)
            	11(100.0)
            	
          

          
            	Frequently content
            	Nutritional balance
            	9( 81.8)1)
            	3( 25.0)
            	7( 54.5)
            	19( 52.9)
            	
          

          
            	Healthy food choice
            	10( 90.9)
            	6( 50.0)
            	6( 54.5)
            	22( 64.7)
            	
          

          
            	Food and health
            	10( 90.9)
            	10( 83.3)
            	6( 54.5)
            	26( 76.5)
            	
          

          
            	Nutrient and its roles
            	0(　0.0)
            	3( 25.0)
            	3( 27.3)
            	 6( 17.6)
            	
          

          
            	Food hygiene
            	0(　0.0)
            	7( 58.3)
            	2( 18.2)
            	 9( 26.5)
            	
          

          
            	Leftover food
            	3( 27.3)
            	4( 33.3)
            	7( 63.6)
            	14( 41.2)
            	
          

          
            	Others
            	1(　9.1)
            	3( 25.0)
            	3( 27.3)
            	 7( 20.5)
            	
          

        

        
          
            1) Multiple response
          

          
            *p<0.05, 
          

          
            **p<0.01.
          

        

        

        직접 영양교육 방법의 경우, 적용이 가능한 시간은 초등학교는 ‘특별활동 시간’이 71.4%, 고등학교에서는 100% ‘특별활동 시간’에 행해지고 있었다(p<0.05). 이 결과는 입시준비에 바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영양 상담을 실시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입시환경 및 여건상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초등학교는 모두 ‘교실(100%)’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고, 고등학교는 다양한 장소(시청각실, 영양상담실 등)에서 실시되고 있었다(p<0.05). 가장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는 영양교육 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평소 식습관(‘균형 있는 식사’ 81.8%, ‘올바른 식품선택’ 90.9%, ‘식생활과 건강’ 90.9%)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학교는 ‘식생활과 건강(83.3%)’ 및 ‘식중독 관리와 식품위생에 관련된 내용(58.3%)’에 관해 주로 교육하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소 식습관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잔반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63.6%)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소 식습관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교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한 영양교육 내용 분석 결과들에서도 현재 주로 실시되고 있는 영양교육 내용 및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여겨지는 내용은 올바른 식습관이나 영양과 영양소들의 중요성을 비롯한 균형 있는 식사와 조리법 등을 교육하고 있어(Bae IS et al 2005; Kim CI et al 2006; Shin EK et al 2006),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양의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에 관한 이해가 핵심인 것으로 여겨졌다.

      

      
        3. 영양교육 및 직무 만족도
        영양교사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92.3%와 91.7%로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초등학교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8.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p<0.05) (Table 3). 현재 영양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급식서비스와 관련된 과중한 업무’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시간 부족’이라는 응답이 25.9%로 많은 결과를 나타내어 영양교사가 영양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직학교별로는 고등학교는 ‘급식서비스와 관련된 과중한 업무’라는 응답이 72.7%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본 결과는 앞의 일반 사항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고등학교는 하루 ‘급식횟수’가 2∼3회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직접 영양교육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여건으로 영양교사들이 여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 
				
          

          
            Degree of satisfaction of nutrition education N(%)
          
          

        

        
          
            
              	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2
            

          
          
            	Satisfaction
            	Yes
            	5( 41.7)
            	1(　7.7)
            	1(　8.3)
            	7( 18.9)
            	5.993*
          

          
            	No
            	7( 58.3)
            	12( 92.3)
            	11( 91.7)
            	30( 81.1)
          

          
            	Total
            	12(100.0)
            	13(100.0)
            	12(100.0)
            	37(100.0)
            	
          

          
            	Unsatisfied reason
            	Heavy workload due to providing meal
            	2( 33.3)
            	2( 20.0)
            	8( 72.7)
            	12( 44.4)
            	9.321
          

          
            	Lack of time of student
            	1( 16.7)
            	3( 30.0)
            	3( 27.3)
            	7( 25.9)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1( 16.7)
            	2( 20.0)
            	0(　0.0)
            	3( 11.1)
          

          
            	Others
            	2( 33.3)
            	3( 30.0)
            	0(　0.0)
            	5( 18.6)
          

          
            	Total
            	6(100.0)
            	10(100.0)
            	11(100.0)
            	27(100.0)
            	
          

        

        
          
            *p<0.05.
          

        

        

        영양교사들의 다양한 업무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는 재직학교에 관계없이 ‘영양교육 및 상담(51.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식단 작성 및 메뉴개발(35.1%)’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4). 이에 반해, 시간소모가 가장 많은 업무로는 ‘식단 작성 및 메뉴 개발’에 대한 응답이 70.3%로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와 시간소모가 많은 업무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무의 종류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업무는 재직학교에 관계없이 ‘식단 작성 및 메뉴개발’이 평균 3.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결과를 나타낸 반면, ‘영양교육 및 상담’은 2.46점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재직학교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 결과는 초등학교(3.08점)에 비해 중학교(1.92점)와 고등학교(2.42점)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p<0.05).

        
          Table 4. 
				
          

          
            Satisfaction of duty N(%)
          
          

        

        
          
            
              	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2
            

          
          
            	Most important duty
            	Menu development
            	 5( 41.7)
            	 5( 38.5)
            	 3( 25.0)
            	13( 35.1)
            	3.211
          

          
            	Food hygiene and safety
            	 1(　8.3)
            	 1(　7.7)
            	 2( 16.7)
            	 4( 10.8)
          

          
            	Nutrition education 
            	 6( 50.0)
            	 7( 53.8)
            	 6( 50.0)
            	19( 51.4)
          

          
            	Supervision of cooking process
            	 0(　0.0)
            	 0(　0.0)
            	 1(　8.3)
            	 1(　2.7)
          

          
            	Most time-consuming duty
            	Menu development
            	 7( 58.3)
            	10( 76.9)
            	 9( 75.0)
            	26( 70.3)
            	3.628
          

          
            	Food hygiene and safety
            	 2( 16.7)
            	 2( 15.4)
            	 0( 0.0)
            	 4( 10.8)
          

          
            	Administrative work
            	 3( 25.0)
            	 1(　7.7)
            	 3( 25.0)
            	 7( 18.9)
          

          
            	Total
            	12(100.0)
            	13(100.0)
            	12(100.0)
            	37(100.0)
            	
          

          
            	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F
            
          

          
            	Degree of satisfaction
            	Menu development
            	3.83±0.391)
            	3.69±0.75
            	3.50±0.67
            	3.68±0.63
            	0.851
          

          
            	Food hygiene and safety
            	3.50±0.91
            	3.46±1.05
            	3.42±0.67
            	3.46±0.87
            	0.026
          

          
            	Nutrition education 
            	3.08±0.90b
            	1.92±0.64a
            	2.42±1.24ab
            	2.46±1.04
            	4.661*
          

          
            	Supervision of cooking process
            	2.92±0.90
            	3.38±1.12
            	2.83±0.72
            	3.05±0.94
            	1.279
          

          
            	Administrative work
            	2.00±1.13
            	2.23±0.83
            	1.75±0.97
            	2.00±0.97
            	0.753
          

        

        
          
            1) Data was expressed mean±S.D., 1: very unsatisfied, 2: unsatisfied, 3: neutral, 4: satisfied, 5: very satisfied. Different lette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hin EK 등(2006)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양교사들은 영양교육 및 상담 업무를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영양교육의 수행 정도는 매우 낮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 외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에서도 영양교육의 수행 정도가 낮았으며, 상담을 통한 영양교육 및 영양교육을 위한 지식의 향상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는 높았으나, 자기평가의 수준은 낮은 수준을 보여(Her ES et al 2002; Lee YM et al 2005; Kim GM & Lee SY 2009; Choi HJ & Park JH 2010; Kim KA & Lee YK 2010; Lim JY & Kim KW 2014) 영양교사의 직무연수를 통한 영양상담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Park KS & Cho SH 2011). 실질적인 영양교육의 낮은 수행 정도로 인한 영양교육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영양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 지도안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그 외 영양교육 배정 시간의 부족 및 제도적인 뒷받침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Kim GM & Lee SY 2009; Choi HJ & Park JH 2010; Lim JY & Kim KW 2014). 따라서 영양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영양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교육환경의 확보 및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학생들의 영양교육 요구도 및 효과적인 영양교육 방안
        영양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의 영양교육 요구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75.0%인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69.2%와 66.7%로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p<0.05) (Table 5). 요구도가 높은 영양교육 내용은 ‘식생활과 건강(47.1%)’ 혹은 ‘질 좋은 식품의 선택(29.4%)’이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재직학교와 관계없이 ‘직접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방법(83.8%)’으로 나타났다.

        
          Table 5. 
				
          

          
            Demand of students on nutrition education N(%)
          
          

        

        
          
            
              	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2
            

          
          
            	Demand
            	Yes
            	9( 75.0)
            	4( 30.8)
            	4( 33.3)
            	17( 45.9)
            	6.053*
          

          
            	No
            	3( 25.0)
            	9( 69.2)
            	8( 66.7)
            	20( 54.1)
          

          
            	Total
            	12(100.0)
            	13(100.0)
            	12(100.0)
            	37(100.0)
            	
          

          
            	Content of interest
            	Healthy food choice
            	4( 44.4)
            	1( 25.0)
            	0(　0.0)
            	5( 29.4)
            	7.190
          

          
            	Food and health
            	3( 33.3)
            	1( 25.0)
            	4(100.0)
            	8( 47.1)
          

          
            	Cooking method
            	2( 22.2)
            	2( 50.0)
            	0(　0.0)
            	4( 23.5)
          

          
            	Total
            	9(100.0)
            	4(100.0)
            	4(100.0)
            	17(100.0)
            	
          

          
            	Favorite education method
            	Personally experienced program (role play, cooking, making nutrition newspaper etc.)
            	12(100.0)
            	10( 76.9)
            	9( 75.0)
            	31( 83.8)
            	3.454
          

          
            	Others
            	0(　0.0)
            	3( 23.1)
            	3( 25.0)
            	6( 16.2)
          

          
            	Total
            	12(100.0)
            	13(100.0)
            	12(100.0)
            	37(100.0)
            	
          

        

        
          
            *p<0.05.
          

        

        

        학생, 영양교사, 학부모, 경영 및 행정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요구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Choi MK 등(2010a)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영양교육 요구도가 90.2%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으며, 선호하는 교육 내용은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교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고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 MK 등(2010b) 연구 결과에서는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61.3%의 결과를 보였으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95% 이상이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를 나타냈다(Shin EK et al 2006).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를 비롯한 학생, 학부모 및 학교장의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낸 반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의 영양교육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선행연구 결과들에서도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요리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Lee YM et al 2005; Kim KA & Lee YK 2010; Yoon SJ & Kim HS 2010)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영양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영양교육의 시작 시기는 재직학교와 관계없이 ‘초등학교 때부터(67.6%)’의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효과적인 교육 규모는‘ 20명 미만(81.1%)’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6). 평소 식습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부모님의 식습관’이라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직접 영양교육 기준으로 한 학기 동안 최소 요구하는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12∼18시간’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6∼12시간’이 61.5%로 가장 많았다(p<0.01). 이에 비해 고등학교는 ‘3∼6시간’ 36.4%와 ‘18시간 이상’이 36.4%의 결과를 나타내어,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영양교사들은 직접 영양교육을 통한 최소한의 시간확보에 대한 갈증해소를 위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들에 비해 ‘18시간 이상’이라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구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입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의 시간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효과적인 교육방안 및 대책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으로는 ‘영양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응답이 4.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영양교육 과정 안의 작성(4.76점)’, ‘영양교사의 전문적인 영양교육의 실시(4.51점)’ 순의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6. 
				
          

          
            Influence factors for effective nutrition education N(%)
          
          

        

        
          
            
              	Variable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χ2
            

          
          
            	Nutrition education
            	Time of beginning
            	Child and kindergarten
            	 6( 50.0)
            	 3( 23.1)
            	 3( 25.0)
            	12( 32.4)
            	 2.512
          

          
            	Elementary school 
            	 6( 50.0)
            	10( 76.9)
            	 9( 75.0)
            	25( 67.6)
          

          
            	Scale
            	>20
            	 9( 75.0)
            	12( 92.3)
            	 9( 75.0)
            	30( 81.1)
            	 1.647
          

          
            	A class
            	 3( 25.0)
            	 1(　7.7)
            	 3( 25.0)
            	 7( 18.9)
          

          
            	Minimum time (hours)
            	3∼6
            	 2( 16.7)
            	 4( 30.8)
            	 4( 36.4)
            	10( 27.8)
            	16.710**
          

          
            	6∼12
            	 2( 16.7)
            	 8( 61.5)
            	 2( 18.2)
            	12( 33.3)
          

          
            	12∼18
            	 6( 50.0)
            	 1(　7.7)
            	 1(　9.1)
            	 8( 22.2)
          

          
            	>18
            	 2( 16.7)
            	 0(　0.0)
            	 4( 36.4)
            	 6( 16.7)
          

          
            	Eating habit
            	Eating habit of parents
            	11( 91.7)
            	 9( 69.2)
            	10( 83.3)
            	30( 81.1)
            	 4.151
          

          
            	A peer group
            	 0(　0.0)
            	 2( 15.4)
            	 2( 16.7)
            	 4( 10.8)
          

          
            	Others
            	 1(　8.3)
            	 2( 15.4)
            	 0(　0.0)
            	 3(　8.1)
          

          
            	Total
            	12(100.0)
            	13(100.0)
            	12(100.0)
            	37(100.0)
            	
          

          
            	Effective counterpla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F
            
          

          
            	Development of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s
            	4.92±0.2891)
            	4.85±0.376
            	4.67±1.155
            	4.81±0.701
            	0.394
          

          
            	Preparation of facilities for nutrition education
            	4.25±0.622
            	4.46±0.519
            	4.17±1.267
            	4.30±0.845
            	0.394
          

          
            	Cooperation with nutrition teacher and other teachers
            	4.25±0.452
            	4.62±0.506
            	4.17±1.115
            	4.35±0.753
            	1.288
          

          
            	Systematic plan for nutrition education
            	4.92±0.289
            	4.77±0.439
            	4.58±1.165
            	4.76±0.796
            	0.628
          

          
            	Community connection with school, home, and local area
            	4.25±0.452
            	4.08±0.641
            	4.42±1.165
            	4.24±0.796
            	0.555
          

          
            	Set up a curriculum subject
            	4.67±0.651
            	4.31±0.947
            	4.33±1.155
            	4.43±0.929
            	0.553
          

          
            	Improvement plan for professional education
            	4.83±0.389
            	4.23±0.927
            	4.50±1.168
            	4.51±0.901
            	1.430
          

        

        
          
            1) Data was expressed mean±S.D. 1: strong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strongly agree
          

          
            **p<0.01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아동기나 초등학교 시기는 영양교육의 시작 시기로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여(Kim KA & Lee YK 2010)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그 이유로 식습관은 반복학습의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가치관이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은 시기의 영양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시키기에 유효하며, 나아가서는 그 지역사회의 식생활 개선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Kim SY & Kim HS 2008; Kim KA & Lee YK 2010).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장기간 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의 실행은 학령기 아동들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시작으로 성인기의 건강한 식생활까지 이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영양교육의 실시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의 부재를 언급하였으며, 현재 영양교사들은 영양교육 자료들을 주로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e IS et al 2005; Her ES et al 2002; Park KS & Cho SH 2011). 주요한 정보제공 사이트로는 대한영양사협회, 지역 학교 영양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공적 사이트나 신뢰도가 높은 수준인 영양사 도우미와 같은 유료웹 사이트도 있었으나, 신뢰성이 낮은 인터넷 자료나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의 지식전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Park KS & Cho SH 2011). 본 연구 결과에서도 효과적인 교육 방안으로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인 영양교육 안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Murray EK et al 2015; Scherr RE et al 2014; Somsri P et al 2016),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지침서 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영양교육 시간과 직무 만족도 간의 상관성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업무 만족도(+0.402) (p<0.05)와 ‘조리과정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업무 만족도(+0.474) (p<0.01)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Table 7).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양교육 및 상담’에 관한 업무 만족도(+0.644) (p<0.001)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식단 작성 및 메뉴개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식품위생 및 안전’에 대한 만족도(+0.486) (p< 0.01)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조리과정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업무 만족도(+0.410) (p<0.05)가 상승하였으며,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정 및 제반업무’에 대한 만족도(+0.384) (p<0.05)도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7. 
				
          

          
            Correlation between nutritional education time and satisfaction of duties
          
          

        

        
          
            
              	Variables
              	Age
              	Working career
              	Nutritional education time
              	Satisfaction of duties
            

            
              	Menu development
              	Food hygiene, and safety
              	Nutrition education
              	Supervision of cooking process
              	Administrative work
            

          
          
            	Age 
            	1
            	
            	
            	
            	
            	
            	
            	
          

          
            	Working career
            	  0.745***
            	1
            	
            	
            	
            	
            	
            	
          

          
            	Nutritional education time
            	  0.549
            	  0.392
            	1
            	
            	
            	
            	
            	
          

          
            	Menu development
            	-0.151
            	-0.097
            	0.289
            	1
            	
            	
            	
            	
          

          
            	Food hygiene, and safety
            	  0.336*
            	  0.402*
            	0.313
            	  0.486**
            	1
            	
            	
            	
          

          
            	Nutrition education
            	  0.169
            	  0.191
            	0.644***
            	-0.021
            	0.190
            	1
            	
            	
          

          
            	Supervision of cooking process
            	  0.256
            	  0.474**
            	0.289
            	  0.031
            	0.410*
            	0.002
            	1
            	
          

          
            	Administrative work
            	  0.040
            	  0.278
            	0.169
            	-0.046
            	0.263
            	0.384*
            	0.243
            	1
          

        

        
          
            *p<0.05
          

          
            **p<0.01
          

          
            ***p<0.001
          

        

        

        본 연구 결과, 급식업무에 관련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위생관리 및 조리실 종사자의 관리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반면, 실질적인 영양교육 시간이 증가할수록 영양교육 및 상담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영양교육을 위한 환경적 개선과 더불어 영양교육을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우선된다면 영양교사로서의 고유 업무인 영양교육의 실질적인 확대를 통해 영양교사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업무만족도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및 결론
      경기도 일부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재직학교에 따른 영양교육 현황 및 효과적인 영양교육 방안에 대해 조사한 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직학교는 초등학교 12명(32.4%), 중학교 13명(35.1%), 고등학교 12명(32.4%)이었다. 약 90% 이상이 재직학교와 관계없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초등학교는 직접교육방법을 통한 영양교육이 63.6%인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91.7%와 72.7%가 간접 교육방법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었다(p<0.05).

      2. 영양교육 현황에 대한 만족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92.3%와 91.7%로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초등학교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8.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p<0.05).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급식서비스와 관련된 과중한 업무(44.4%)’와 ‘학생들의 시간부족(25.9%)’으로 인한 영양교육의 부족한 환경여건이었다.

      3. 효과적인 교육방안 및 대책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영양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응답이 4.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영양교육 과정 안의 작성(4.76점)’, ‘영양교사의 전문적인 영양교육의 실시(4.51점)’ 순의 결과를 나타냈다.

      4. 영양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는 영양교육 및 상담(51.4%)에 관한 업무였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업무 또한 ‘영양교육 및 상담’이 2.4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영양교사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도 및 인식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으나, 환경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위해서는 영양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한 환경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연구대상이 37명에 불과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국 규모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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